
방충제, 살인진드기에 매출 급증
롯데마트, 5월15-19일 31% 늘어나 … 진드기 퇴치용은 2배 늘어

야생 참진드기가 옮기는 감염증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(SFTS) 감염 의심 환자가 사망하면서 진드

기 방제효과가 있는 방충제 매출이 급증했다.

롯데마트 등에 따르면, 살인진드기 감염 의심환자가 보고된 직후인 5월15-19일 방충제 매출은 30.8% 급증했

다.

특히, 진드기 퇴치 기능이 있는 방충제 매출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첫 의심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5월1-14일 살충제는 매출이 26.9%, 진드기 퇴치 방충제는 24.9% 줄어든 것과

대조를 이루고 있다.

롯데마트 관계자는 “모기, 바퀴 퇴치용 매출은 줄어든 반면 진드기, 곰팡이 등을 퇴치하는 방충제 판매는 늘

어나고 있다”며 “살인진드기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5월14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첫 살인진드기 의심환자가 보고됐으며 2일 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.

살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SFTS 환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고, 과거 유사증상 환자 대

상 역추적조사에서 의심사례 5명 가운데 1명이 사망사례에 해당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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